
추방 임시유예 

 

추방 임시유예란 일부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에게 취업승인 및 추방으로부터 일시 

보호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사회보장 

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추방 임시유예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: 

         청소년 추방 유예(DACA) 

         확대 DACA 

         부모 추방 유예(DAPA) 

 

청소년 추방 유예(DACA) 

청소년 추방 유예(DACA)는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온 일부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를 

대상으로 합니다. 뉴욕주에 거주하는 일부 DACA 수령자는 Medicaid 및 주내 등록금 

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

DACA 및 DACA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

DACA 및 뉴욕주 보건 이용 

올해 MOIA와 New York State Health Foundation(NYSHealth)는 DACA-자격 뉴욕 주민을 

Medicaid에 연결하는 공교육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. Medicaid는 월 수수료가 $0인 

공공의 저비용 또는 무료 건강보험입니다. 

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. 

311에 전화하셔서 “DACA AND HEALTH INSURANCE”라고 말하시면 귀하가 Medicaid 

대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무료 검사를 받습니다. 

확대 DACA 및 DAPA 

2014년 11월 20일, 오바마 대통령이 DACA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. 오바마 대통령은 

또한 부모 추방 유예 조치(DAPA)도 발표하였습니다. 이 조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

합법적인 영주권자(LPR 또는 그린카드 소지자) 자녀를 둔 일부 서류가 미비된 부모를 

대상으로 합니다. 

확대 DACA 및 DAPA는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. 

도움 

311에 전화하셔서 “ActionNYC”라고 말하시면 이러한 추방 임시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

무료 법률 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. 

 
 


